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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트에는 내가 원한과 관련하여 배운 것들을 적었다.

1.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잘 다스려진 마음보다 귀한 것은 없으며, 원한은 피해야 할 해로운 감정
이다. 불경에는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비유를 든 글이 있다.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1

부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가르쳤는데, 그는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면을 보며 원한을
없애고, 좋게 볼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품어 원한을 자비로 덮을 것을 권했다.

2. 니체의 글 중에는 과거의 일에 품은 원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다룬 내용이 있다.

일체의 ‘그랬었지’는 창조의지가 나서서 ‘그런데 내가 그러하기를 원했다!’고 할 때

까지는, 파편이고 수수께끼이며 소름 끼치는 우연이다. 창조의지가 거기에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2

니체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마지막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알아 둘 가치가 있는 분석심리학 지식을 적는다.3 내 미숙
한 인격 탓에 생긴 원한이라면 나의 내면이 성숙해짐에 따라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4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의식에 숨어 있
는 그림자를 의식의 영역으로 데려와 마주하고, 나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자아”의 영역은 넓어지고, 나는 내 본래의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 이것을
“개성화”, “자기 실현”5이라고 부른다.

물론 세상에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완성된 인격을 갖춘
듯한 그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부럽다. 하지만 나는 나 이외에도 내면에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6 그림자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이다.

1맛지마 니까야, 21, 톱의 비유 경 (대림스님 번역).
2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20, 구원에 대하여 (백승영 번역).
3나는 분석심리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형”, “상징”, “대극” 같은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다. 내가

적은 글은 칼 융의 이론을 정확히 정리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이해에 더 가깝다.
4내면에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투사”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특정 모습이 유독 거슬린다면, 내

무의식이 자신 안의 받아들이기 싫은 모습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것일 수 있다.
5자아(ego)는 의식의 중심, 비유하자면 바다의 표면이고, 자기(self)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비유하자면 바다

전체를 말한다. 자기실현은 자아가 무의식과 소통하며 자기 전체로서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6평판이 좋거나 평소 좋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지금까지 본 모습은 그

사람의 “페르소나”와 “자아(의 밝은 면)”이었고,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의 “그림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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